
▲김치,�장아찌,�나물 등 밑반찬은 물론 모든
요리는 다 엄마 손으로
아침 7시 30분부터 임영란 반장(66)을 중심으

로 8명의 어머니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시금
치를 다듬고,�양념장을 만들고,�두부를 부치는
등 역시나 베테랑 솜씨로 주방을 사로잡았다.
손은 분주하지만 웃음은 끊이지 않고 가끔씩

트로트가 흘러 나와 요리에 즐거움을 더하기
도.

구성진 어머니의 노래 한 자락에 잡채와 돼
지고기볶음,�두부부침,�시금치나물,�꽁치찌개,
배춧국,�어묵조림 등 10여 가지 반찬들이 뚝딱
하고 제 자리를 잡았다.�여기에 어머니들이 직
접 담근 김장 김치와 고추 장아찌,�연근 조림
이 더해지니 그야말로 진수성찬.�여기서 끝이
아니다.�장수사과로 만든 샐러드와 철 맞은 딸
기,�쿠키와 요구르트,�사탕까지 상에 오르니
금상첨화가 따로 없다.� ▲5첩 반상에 계란프라이는 꼬마 손님을 위

한 할머니 마음
11시 30분이 가까워지자 손님들이 들어서기

시작.�무표정이었다가도 식당 문을 엶과 동시
에 풍기는 맛있는 음식 냄새로 하나같이 새어
나오는 미소는 숨기지 못한다.�
어린이 손님부터 어르신 손님까지 접시 한

가득 음식을 담고 게 눈 감추듯 먹는 모습은
보는 사람도 군침을 돌게 했다.�
어른들 입맛에 맞춰진 찬들에 혹여나 아이들

이 잘 먹지 못할까 어느새 임 반장님은“김치
랑 반찬이 매우면 계란프라이랑 잡채랑 같이
먹어”라며 건넸다.�
정과 사랑까지 담아내는 따뜻한 밥상이다.

▲잔반 없는 그릇이 엄마들의 행복이자 활력
<따뜻한 밥상>은 임영란 반장을 포함한 18명

의 어머님들이 8명씩 두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
고 있다.�그 중에서도 임 반장님이 제일 막내,
가장 왕(?)언니는 장복순(75)어머님이다.�
평균 나이만도 어림잡아 69~70세인 어르신

들 8명이 매일 같이 이른 아침부터 100여명의
점심을 준비하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터.�하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 이곳에서 다 같
이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음식을 만드는 것이
즐겁다는 이들.�제일 뿌듯한 순간은 모두 하나
같이 손님들이 음식을 남김없이 다 먹고 감사
인사를 건넬 때라고 전했다.
임영란 반장은“손님들이 음식을 남김없이

맛있게 먹고 잘 먹었다고 인사 할 때 가장 보
람되고 기쁘다”며“앞으로도 정성껏 음식을 준
비해 모두가 다 밥먹는 순간만은 행복할 수 있
게 하겠다”고 전했다.

농협장수군지부에서 읍내 방향 골목길 끝에
위치한 <따뜻한 밥상>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조금만 늦장을 부리면 준비된 찬

이 떨어져 발길을 돌리는 일도 빈번치 않게 겪
는 일.
밥심이 필요하거나 엄마 손맛의 위안이 필요

할 때,�집밥이 그리울 땐 장수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장수 따뜻한 밥상>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장수=고판호 기자

**위치:�장수군 장수읍 군청길 4��
운영시간:�평일 오전11시30분~오후 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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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약이따로있나

집밥이보약이지

바쁜일상으로끼니를간편식으로해결하

는하루가반복되는직장인들은아무리좋

은음식과영양제를챙겨먹어도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다.�특히,�계절이 바뀌

는환절기나요즘처럼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같은유행병이돌땐더더욱그리운그

것.

바로엄마가손수지어만든음식들로한상

가득차려진밥상이아닐까?

값비싼보약도,�바다건너온영양제도따라오지못하는엄마의손맛.

인심좋고정많은동네장수에는우리네엄마들이모여든든한한끼를책임지고있다.

‘장수따뜻한밥상’에서먹는한끼는든든함을넘어마음까지따뜻하게한다.

↑ 임영란 반장

바다건너온영양제도따라오지못하는엄마의손맛

어머니들이직접담근김장김치부터‘진수성찬’

장수사과로만든샐러드등까지상에올라‘금상첨화’

정과사랑‘듬뿍’잔반없는그릇에어머니들‘미소’


